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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Consumption of faux fur is a part of ethical consumption, and is valuable in terms of protecting and caring for anim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suming faux fur (i.e., characteristics of faux fur consumption and how consumers relate faux fur with ethical issu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culture theor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ith those who have purchased faux fur. Two overarching themes emerged in regards to consuming faux fur, altruistic and egoistic orientation. Regarding the altruistic orientation, participants were sympathetic to animals, and considered consumption as part of practicing social responsibility and ethics. Participants had concerns for animal rights and conflicts with others who consumed actual fur. They viewed faux fur as an alternative to actual fur. Regarding egoistic orientation, participants isolated themselves from ethical issues in order to be free from guilt. Despite the preference for actual fur, they compromised between their desire and social criticism. Furthermore, their intention was to pretend as if they were wearing actual fur or move onto a completely different style, and had a negative outlook on social change regarding the adoption of faux fur. The findings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consumer culture of consuming faux fur. Further research on diverse aspects of ethical consumption is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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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윤리적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소비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소비자가 책임의식 있는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식의 확산을 동반한다(Adams & Raisborough, 2010). 국내 패션시장에서도 패션 제품의 윤리적 소비행동이 이전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Research Institute for Fashion Industry [KRIFI], 2015). 패션의 가시성과 접근용이성으로 인해 의류산업이나 패션상품과 관련한 윤리적 측면은 사회적 문제로 쉽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Choi & Lee, 2009). 섬유ㆍ의류 산업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에는 모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염색 및 가공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파괴, 패스트패션의 대량생산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오염, 노동력 착취 및 열악한 노동환경, 무단 복제품과 같은 디자인 윤리 문제, 기업 간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무역과 불공정 거래 등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 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섬유ㆍ의류 제품 소비의 윤리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Lee et al., 2009).

      이 중 모피에 대한 논란은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패션산업의 윤리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모피는 단순한 신체보호나 방한의 목적을 넘어 풍요로움이나 우아함을 돋보이게 하고 부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심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상징적인 수단이 되었으며(An & Hong, 2008; Kim, 1998), 모피제품의 다양화, 개성화와 함께 점차 젊은층까지 소비자층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가의 모피를 얻기 위해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 모피반대운동단체연합인 FFA(Fur Free Alliance)는 매년 약 5,300만 마리의 동물이 의복생산을 위해 희생되고 있으며 이 중 85%가 동물대량 사육을 통해 얻어진다고 밝혔다(Song, 2015). 대량 사육하는 동물의 열악한 사육환경과 잔인한 모피 채취 과정뿐 아니라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한 멸종 위기 초래 등 모피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모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Jung & Oh, 2013).

      위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모피보다는 생태계 보존과 동물보호를 위해 천연 모피를 대체할 수 있는 인조 의류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Jung & Oh, 2013), 천연 모피의 대체제로 인조 모피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 인조 모피나 인조 가죽, 인조 스웨이드는 천연 소재와의 가격 차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저렴한 대체재였으나, 과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품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고급 인조 소재들은 진짜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 2016년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는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 동물에게 가하는 잔인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모든 아르마니 그룹의 브랜드에서 모피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르마니 그룹의 퍼 프리(fur free) 캠페인의 동참은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고 돌보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Gibbs, 2016). 하이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인조 모피 채택은 인조 모피가 갖고 있던 저급, 저가 소재라는 선입관 및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인조 모피는 비건 패션 중 하나로 비건 퍼(vegan fur), 에코 퍼(eco fur)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비건 패션(vegan fashion)이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비거니즘(veganism, 채식주의)’을 의류에 적용한 개념으로, 진짜 동물의 가죽이나 털을 사용하지 않는 패션을 의미하며(Kim, 2016),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 특히 환경 및 동물 보호 의식의 증가로 인한 의류 소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비건과 오트쿠튀르를 결합한 미국 비건 패션 브랜드 보트쿠튀르(Vaute Couture)의 창립자 리엔 힐가트(Leanne Hilgart)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비건이라는 말을 환경과 동물을 걱정하는 의식 있는 계층과 동일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며, 인조 모피는 이제 더 이상 천연 모피의 저렴한 대체제가 아니라 윤리의식에 의한 선택임을 강조하였다(Li, 2015).

      국내에서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물사랑실천협회가 2012년 최초의 인조 모피 패션쇼 ‘사랑을 입다’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스텔라 매카트니, 캘빈 클라인, 휴고 보스, 박승건, 제인 송 등 많은 국내ㆍ외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에서 인조 모피를 사용하며 인조 모피에 대한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Park, 2015; Fur-Free Retailers, Designers and Brands, n.d.). 이와 같이, 인조 모피가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소비자와 디자이너의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 모피 소비에 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윤리적 소비의 실천으로 알려진 인조 모피를 구매하고 착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와 인조 모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소비자 문화론(consumer culture theory) 관점에서 조사하고자 한다. 소비자문화론은 소비자 행동, 시장, 문화적 의미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다루는 이론적 관점이며(Arnould & Thompson, 2005), 소비와 관련한 경험, 의미, 행동을 문화현상으로서 접근하여 분석하고 이해하고 개념화하고자 하는 소비자 연구의 한 패러다임이다. 본 연구는 인조 모피의 구매 및 착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비자 문화를 조사하고자 한다. 인조 모피의 실제 구매 및 착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인조 모피를 선택한 이유와 개인적으로 인조모피를 소비한다는 것의 의미, 타인이나 사회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인조 모피의 소비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윤리적 소비의 상징이 된 천연 모피의 대체제로서의 비건 패션 제품의 하나인 인조 모피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해석적 전략을 분석하여 윤리적 소비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높이고, 인조 모피 산업의 상품 개발과 마케팅 기획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환경적 또는 윤리적인 고려를 하는 소비를 말한다(Cowe & Williams, 2000). Strong(1996)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는 친환경적 소비주의와 연관된 원리를 통합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즉, 윤리적 소비는 친환경적 소비,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 비윤리적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등 그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다(Park & Kang, 2009). 이 중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소비는 사회책임적 소비, 녹색소비, 그린소비 등의 용어와 교차하여 사용하기도 한다(Moon, 2013).

        윤리적 소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Schmuck & Vlek, 2003), 윤리적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는 이기주의, 이타주의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Moon, 2013). 이기주의는 성공이나 부의 축적, 편안한 삶을 주요하게 추구하는 개인의 성향이며, 이기주의자는 모든 사고와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한정되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나 거의 무관심하다. 반면, 이타주의는 자기초월적 영역을 지향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상호 연관된 존재로 지각하고, 사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식하며 다른 인간 존재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성향을 말한다. 이타적 가치 성향은 보편주의(universalism), 선행(benevolence)과 같은 가치와 관련되는 반면, 이기적 가치 성향은 권력(power), 성취(achievement)와 같은 개인적 관심과 관련되어 있다(De Groot & Steg, 2007). 이 중 타인의 복지를 지향하는 이타주의 가치는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이타적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이 이기적 성향보다 친환경적인 믿음이 더 강하고, 친환경 행동과 더 연관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Nordlund & Garvill, 2002; Schmuck & Vlek, 2003), 이타주의와 윤리적 소비의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타주의 가치 이외에도 윤리적 소비는 행위자의 지위나 명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집단의 혜택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친사회적 행동은 그룹 내 지위나 명성을 높여주기 때문에(Hardy & Van Vugt, 2006), 자신이 친사회적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윤리적 소비는 지위획득과 같은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자신의 소비 행위가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윤리적 소비 행동의 실천이 감소했다(Griskevicius, Tybur, & Van den Bergh, 2010). 이는 윤리적 소비가 표면적으로는 순수하게 이타주의 가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기주의 가치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패션과 윤리에 관련된 연구들은 기업활동의 윤리성과 관한 것들이 많다. 노동자의 고용 윤리에 관한 연구(Iwanow, McEachern, & Jeffrey, 2005; Littrell & Dickson, 2006), 글로벌 경제에서 공정무역과 관련된 연구(Dickson & Littrell, 1996),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간 갈등 같은 공급사슬 내의 윤리(Krueger, 2008; Park & Lennon, 2006), 패션 기업의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 전략, 성과와 관련된 연구(Aspers, 2008; Lee & Park, 2008), 복제품 구매 등 소비 관련 윤리(Ha & Lennon, 2006; Hilton, Choi, & Chen, 2004) 등이 선행 연구에서 조사되어 왔다.

        윤리적 소비에 관한 소비자 연구들은 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인 소비자 특성과 친환경 제품 및 디자인 복제품, 노동착취공장(sweatshop)과 같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조사해왔다(Dickson, 1999; Phau & Ong, 2007). 여러 선행연구들이 환경친화적 소비자의 특성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Hustvedt & Dickson, 2009; Lee, Yang, & Choi, 2007; Seok & Kim, 2005). 환경의식이 높은 집단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점포에서 중고 의류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을 보였고, 낮은 집단에 비해 친환경 점포에서 구입한 의복 착용 기간이 더 길었으며, 연령, 교육수준,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eok & Kim, 2005). 또한 Lee, Yang, & Choi(2007)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패션제품 소비자를 환경친화적 집단과 비환경친화적 집단으로 구분하고 비교한 결과, 환경친화적 집단은 재활용, 재사용 의류에 대한 더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윤리적 소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비윤리적 소비에 관한 연구들도 있다. Mc-Gregor(2006)는 비윤리적 소비는 소비행동에 있어 노예, 수감자, 아동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죄책감 없이 구매하는 것,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상품을 거리낌없이 구입하는 것, 사람의 소비행동이 사람 및 생태계 요소들을 착취, 사용, 학대, 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Eckhardt, Belk, & Devinney(2010)의 연구는 이러한 비윤리적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에 단초를 제공한다. 이들의 연구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비윤리적 소비를 합리화(rationalization)하는 여러 심리적 전술을 사용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첫 번째 유형은 윤리적 소비를 하기에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비윤리적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적 합리화(economic rationalization)이며, 두 번째 유형은 정부 및 기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윤리적 소비의 원인을 외부로 귀인하는 기관 의존형(institutional dependency)이었다. 세 번째 합리화 유형은 윤리적 소비보다는 국가의 발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윤리적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개발형 현실주의(developmental realism)였다. 비윤리적 소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소비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해주고 있다.

      

      
        2. 윤리적 패션 제품으로서의 인조 모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던 합리적 소비자에서 건강, 환경, 사회, 인권 등 윤리적 가치를 제품 선택 시 고려하여 인간, 동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윤리적 상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자가 등장했다(Huh, 2011). 기획과 생산, 유통에 이와 같은 윤리를 반영한 친환경 의류(eco-friendly apparel), 에코 패션(eco fashion)을 일반적으로 윤리적 패션 제품으로 여긴다. Skov(2010)는 현재 패션 산업의 문제점 다섯 가지를 성상품화로 이어지는 이상화된 성성과 신체상(身體像, body image)의 표현, 브랜드 상품의 복제, 열악한 근무 환경, 환경적 영향과 지속가능성, 동물 권리의 침해로 꼽았다. 모피는 이 중 동물 권리의 침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 모피를 얻는 과정에서 동물에 대한 가혹 행위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천연 모피를 얻기 위해 희생되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천연 모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인조 모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윤리적 패션(ethical fashion)은 보통 의식 있는 패션으로 이해한다(Joergens, 2006). Thomas(2008)에 따르면, 윤리적(ethical)이라는 용어는 노동자, 소비자, 동물, 사회, 환경에 의해 경험되는 것으로 소비자 선택, 생산 방식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 분해되는 유기농 면섬유를 사용하여 환경이나 노동자들에게 해가되지 않으면서 노동력 착취가 없는 근무 환경을 가진 기업의 의복을 윤리적 패션으로 보기도 한다(Joergens, 2006).

        동물성 소재와 관련한 윤리적 패션으로서 비건 패션 상품은 가죽, 모피, 견 등 동물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소재도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 학대 없이 생산하는 소재를 사용하는 상품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고 100% 재생 물질을 사용하여 지구환경보호까지 생각하도록 소비의식을 확산시키는 패션 상품까지 의미하기도 한다(Choi & Yoh, 2013).

        인조 모피는 직물 또는 편성물을 바닥포로 하고 여기에 천연 모피의 파일(pile)처럼 합성섬유 털을 심어서 만든다. 인조 모피는 한때 가짜 털이라는 의미로 페이크 퍼(fake fur)로 불렸지만, 최근엔 에코 퍼(eco fur) 혹은 펀 퍼(fun fur)로 불리며 친환경적 이미지나 유희적인 의미가 주요 특징으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Kim, 2016). 그러나 낮은 품질과 저가 소재라는 등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학문적으로도 비건 제품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소비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비건 패션과 관련하여 인조 모피 소비자들은 왜 인조 모피를 소비하는지, 이들의 윤리적 의식은 어떠한지, 어떤 소비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해보고자 한다.

      

      
        3. 소비자 문화론
        소비자 문화론(consumer culture theory; CCT)은 Arnould & Thompson(2005)에 의해 제안된 용어로 소비자 행동, 시장, 문화적 의미, 즉 주체, 환경, 관계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다루는 이론적 관점의 집합체를 나타내는 패러다임이다. 소비자 문화론을 주창한 것은 그간에 상대주의적, 후기실증주의적, 해석학적, 인문학적, 자연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연구로 다양하게 부르는 소비자 연구들이 방법론적인 특징에 의해 명명되는 경향이 많았고, 이러한 소비자 연구들이 공유하는 개념적 관점과 이론적 의제, 연구 주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학문적 틀을 제안하기 위해서였다. 실증주의적 연구와 비교하여 소비자 문화론은 소비의 사회문화적, 경험주의적, 상징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다루는 모든 관점을 포괄하는 하나의 학문적 패러다임이다. 간단히 환언하면 시장에서의 인간행동 연구를 위해 인류학, 사회학, 미디어 연구, 비판이론, 페미니즘을 결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Joy & Li, 2012). 시장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매개되는 소비자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든 학문적 전통을 지칭한다(Arnould & Thompson, 2005). Arnould & Thompson(2005)은 ①소비자 정체성 프로젝트, ②시장 문화, ③소비의 사회역사적 패턴, ④대중이 매개하는 시장 이데올로기와 소비자 해석전략, 네 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절대적 범주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연구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주제의 구분이며 각 범주는 후속 연구들의 주제와 성격에 의해 변화하는 편의상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Joy & Li, 2012).

        소비자 문화론은 소비자행동의 상징적, 내포적, 경험적인 관점, 교환 행동과 관계의 사회 문화적인 복잡성을 밝혀왔으며, 소비의 맥락적, 상징적, 경험적인 관점의 조사를 권장한다. 한 집단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의미, 생활양식, 가치로 보는 문화의 개념적 틀을 확장하여, 광범위한 글로벌화와 시장 자본주의의 사회역사적 틀 안에서 존재하는 문화집단들의 다양한 의미와 복잡성을 탐구하고자 하고, 생산자와 대치되는 입장에서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지는 문화에 주목하여 소비자의 생산적, 창조적 역할을 강조한다. 소비자가 그들이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시장을 통해 표현되는 사회적인 환경을 탐구하고, 소비자들이 정체성과 인생의 목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광고, 브랜드, 유통환경, 물리적 상품에서 부호화된 상징적인 의미를 어떻게 재작업하고 변형하는지를 탐구하였다.

        소비자 문화론은 소비의 측면을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보다 넓은 시각을 제공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소비를 바라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인조 모피 소비자가 시장에서 경험하는 소비 이데올로기 중의 부의 상징과 윤리적 소비가 상충하는 모피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인조모피에 대해 소비자가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인조 모피 소비자 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인조 모피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3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는 탐구하고자하는 사회과정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Mason, 2010). Duke(1984)는 하나의 현상에서 3~10명의 대상을 연구하는 것을 권장했고, Reimen(1986)은 10명의 대상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표본 크기를 참고하여 여성 소비자 10명을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통해 모집하였다. 2015년 3월 중에 일대일 심층면담을 시행하였으며, 각 면접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모든 면담은 음성녹음하여 녹취하였으며, 녹취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1차 분석 후 대두된 주요 주제나 1차 면담 시 미흡했던 부분에 관하여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면접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부분 인조 모피 제품이 여성복인 관계로 면담 대상자는 여성으로 한정했고, 전통적으로 모피와 유행성이 강한 인조 모피를 모두 소비하는 연령층인 30대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모집했다. 본 논문에 사용된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Table 1> 
				
        

        
          Profile of the informants
        
        

      

      
        
          
            	
            	Name
            	Age
            	Occupation
            	Marital Status
          

        
        
          	1
          	Sora
          	33
          	Employee
          	Single
        

        
          	2
          	Soyeong
          	28
          	Graduate student
          	Single
        

        
          	3
          	Sarang
          	35
          	Graduate student
          	Single
        

        
          	4
          	Hani
          	37
          	Graduate student
          	Married
        

        
          	5
          	Sunny
          	33
          	Employee
          	Single
        

        
          	6
          	Jihyun
          	30
          	Government employee
          	Single
        

        
          	7
          	Woojeong
          	25
          	Undergraduate student
          	Single
        

        
          	8
          	Ayoung
          	36
          	Employee
          	Single
        

        
          	9
          	Hyojin
          	36
          	Housewife
          	Married
        

        
          	10
          	Ginny
          	40
          	Employee
          	Married
        

      

      

      면접의 진행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윤리적 소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개념을 큰 뼈대로 구성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은 구매해 본 인조 모피에 대한 설명과 구매하게 된 동기, 제품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 윤리적 소비 및 타인에 대한 의견 등을 큰 틀로 구성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접을 통해서 얻은 내용은 Corbin & Strauss(1990)가 제시한 개방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3단계로 분석되었다. 개방 코딩에서는 데이터 단위를 분류하고 개념(concept)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범주화(categorization) 과정을 거친다. 축 코딩은 개방 코딩을 하면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범주를 하위 범주들과 연결시키며 현상과 연관되는 다양한 조건, 맥락, 작용/상호작용, 결과 등을 통해 패러다임(paradigm)을 밝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자료를 통합하고 중심 범주를 발견하는 선택 코딩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게 된다. 질적 연구에서 신뢰도는 다양한 코딩 담당자의 반응이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Creswell, 2010), 본 연구에서는 저자가 아닌 연구자가 참여하여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를 검증했다. 코더 간 신뢰도는 Miles & Huberman(1994)가 제안한 80%보다 높은 80.9%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으며, 데이터에서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의미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려 시도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속성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인조 모피 소비 문화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자료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미리 정하지 않고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인조 모피 소비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귀납적으로 개념, 범주, 주제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인조 모피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진 유도 면담(photo elicitation interview)기법을 면담 시 함께 실시했다. 사진 유도 면담은 Collier(1967)가 처음 시도한 시각적 연구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주관적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고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면담을 유도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Kwon, 2007). 이 기법은 면담 시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면담하는 동안 사진을 대화를 촉진시키는 매개체로서 이용하고, 사진에 대한 진술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한다(Loeffler, 2004).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마지막에 인조 모피 패션쇼 제품 사진들을 자극물로 선정하여 제시하고<Fig. 1>, 인조 모피 제품을 구매한다면 선호하는 제품과 선호하지 않는 제품을 구별해보도록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설명한 윤리적 소비 혹은 인조 모피에 대한 생각들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설명한 것이라면, 사진을 통한 면담은 패션 제품이 지니는 언어적 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자신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1> 
				
        

        
          Stimuli used in photo elicitation interview (Gong, 2013)
        
        

        

      

    

    

  
    
      Ⅳ. 결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인조 모피에 대한 대립되는 두 가지 특성, 즉 이타주의, 이기주의 성향이 드러났다. 1차 면담시 인조 모피 제품에 대한 생각이 상반되는 두 부류로 연구 참여자가 구분되었고, 이를 이타주의적 윤리소비와 이기주의적 윤리소비로 명명했다. 각 성향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5명씩이었다. 그런데, 추가 면담을 진행하며 미디어에 노출된 모피의 문제점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이 변했음을 보고하는 연구참여자가 있었다. 도출된 결과의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 성향이 개인적 경험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교차하고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맥락에 따라 어느 한쪽이 더 부각되거나 덜 부각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분석결과는 소비자 특성이 다른 집단의 구분이라기보다는 인조 모피 소비가 지니고 있는 양면적 특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타주의적, 이기주의적 성향이 부각된 인조 모피소비는 다음과 같은 세부 특징들을 보였다.

      
        1. 이타주의적 윤리소비
        
          1) 공감적 소비
          이타주의 성향은 모피를 얻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학대로 고통받는 동물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며 천연 모피를 꺼리는 성향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동물에 진한 연민과 고통에 대한 공감을 표현했다:

          
옛날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사냥을 해야 했을지 몰라도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꼭 동물 모피를 입을 필요가 없는데도 모피용 사육을 하고, 잡는 과정에서 산 채로 고통 받는 걸 보니까 모피 못 입겠더라고요(진이(Ginny), 40세)

          여러 연구참여자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는 동물 학대 자료는 천연 모피에 대한 반감의 형성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진술했다. 한 연구 참가자는 “[모피 채취하는 것을] 잘 못 봐요. 예전에 그걸 보고 백퍼 마음을 정했거든요, 모피 만드는걸 보고(사랑(Sarang), 35세)”라고 이야기하며 동물 학대에 관한 정보를 접한 것이 동물 권리(animal right)와 동물 복지(animal welfare) 보호에 동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자신과 가까운 지인이나 연예인같이 영향력 있는 타인을 통해 인조 모피에 대한 관심과 신념이 생겼다는 진술이 많았다:

          
친구 영향도 컸어요. 완전 모피 반대의 그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되면서, 음식도 안먹거든요, 육식 아예 안하고. 지금은 조금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많이 찾아먹진 않아요. 사서 먹진 않을 정돈데. 그렇게 해서 친구 영향도 있었고, 동물 좋아하는 영향도 있었고, 티비도, 복합적이긴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친구가, 그런 당사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도 있고, 그런데서 많이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사랑).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관계중심적일 것으로 해석되어 모피에 관하여서도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게서 사고방식이나 행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소비를 통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
          연구참여자들은 소비를 사회적 책임의 실천의 일환으로 인식함으로써 이타주의적 소비의 근간이 되는 윤리의식을 보여주었다. 이타적 성향의 소비자들이 친환경 행동과 더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처럼(Nordlund & Garvill, 2002),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자 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삶을 추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작은 노력이라도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실천적 삶에 관한 노력에 대해 진술했다: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물이 이렇게 종류별로 되게 많잖아요. 이 물을 사면 아프리카 있는 아이들한테 얼마 정도 기부된다 이러면 그런걸 사는 거 같아요. 눈에 보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같아요(아영(Ayoung), 36세).

          모피와 관련해서는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또한 자신과 연관 있는 존재로 여기며 희생되는 동물들에 대한 책임의식의 발로로 천연 모피를 사지 않고 대신 인조 모피를 받아들인다고 진술했다:

          
원산지나 생산 방식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공정 무역을 하는 지역에서 나는 커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값을 더 지불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생산된 소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모피 같은 거는, 특히 동물 관련된 부분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라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사려고 하는 편이에요(진이).

          진이의 진술에서 보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윤리소비에 대한 인식은 모피와 관련된 동물 보호뿐 아니라 윤리 소비와 관련된 여러 영역에 대해 적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소비를 통해서 실천하고자했다.

          이타주의 성향에 기반한 인조 모피에 관해 연구참여자들은 인조 모피의 소비를 통한 실천이 소극적인 실천이라고 인식하는 듯 자신과 달리 적극적인 실천 행위로서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다. 또한 자신의 소비가 윤리적 소비 확산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내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조 모피를 소비하게 되면 나와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면 윤리적 소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진술했다:

          
내가 입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어 이쁘다 이거 어디 꺼야? 이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모피를 살 수도 있는데 저를 보고 따라서 페이크퍼를 하나더 살 수 있는거? 그런것도 사실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거 같아요(아영).

        

        
          3) 타인지향적 성향의 역설
          이타주의 성향은 동물과 타인의 권익을 존중하고자 하는데, 이 성향은 모피소비에 관해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이타적 소비자들에게 모피를 좋아하는 타인의 성향은 희생되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자신의 견해와 상충되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야만 한다. 타인지향적 성향은 모피 소비에 대한 찬성론과 생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인정받지도 못하는 불편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 역설적 상황에 대해 심리적 협상점을 찾게 되는데, 이러한 성향이 면담 중에 나타났다. 하나의 대처 전략이 천연 모피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주기 위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았다:

          
남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없어요. 내가 좋아서. 옛날에는 피드백을 원했는데, 이건 그러면 제가 지치는 거더라구요. 그런 생각을 안하고 내가 좋고, 내가 이렇게[봉사] 하는 걸 좋아하고 하면, 내 만족이면. [중략].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걸[피드백] 되게 바랬어요. 왜냐면, 내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 못 받아도,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고, 받으면 또 고맙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에요(선희).
나는 누구를 설득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이 가지는 생각에, 남이 리얼 퍼가 좋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 생각이니까. 한국에 다시 왔을 때 [퍼가] 워낙 많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직 한국이 더 잘되려면 멀었다 [생각했죠]. 약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중국, 좀 더 계급적인 걸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큰 [곳과 비슷하죠], 근데 일본 친구들만 해도 덜 하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는 나라에서 퍼를 그래도 반대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막 이렇게 부흥하면서 부유해진 층들이 좀 과시하고, 이제 그게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사랑).

          선희의 진술은 모피반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향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타인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방어적 심리를 보여주고, 사랑의 진술도 모피 찬성론자들과 경계선을 긋고 모피 소비를 전반적 사회의 미성숙함으로 돌리는 심리적 전략을 보여준다.

        

        
          4) 모피에 대한 대안적 소재로서 인조 모피
          연구참여자들의 인조 모피에 대한 선호는 천연모피에 대한 생각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타주의 성향은 윤리의식에 바탕을 둔 스타일 선택을 하는데, 자신의 선택이 왜곡되게 보이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인조 모피가 천연 모피처럼 보이지 않기를 원했다. 사진 유도 면담에서 이타주의적 성향은 진짜 털과 유사한 칼라와 텍스쳐의 인조 모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얼 느낌에 소재만 다른 거,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페이크를 입었다는 거를 아예 자신있게 드러내놓고 해도 예쁘면 모를까. [중략] 이런 거[천연 모피처럼 보이는 인조 모피]는 정말 안사고 싶어요. 이런 조끼. 이런건 정말 값어치 없어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애들은 밍크를 못사서 저렴이로 산 느낌이에요(하니(Hani), 37세).
저는 오히려 진짜 리얼 퍼 느낌을 낸 인조털은 저는 오히려 별로이고. [중략] 실은, 동물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애들이 나아요 저는. 정말 모피같지 않은?? 이런게 전 좋은거 같아요.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푸는 애들(사랑).

          이타주의 성향은 위에서 진술한 것처럼 동물학대를 연상시키는 모피 제품에 대한 거부감을 수반하고, 천연 모피와 유사한 제품은 모피 찬성론자들이 경제적 요인 때문에 구입하는 대체제라는 인상을 수반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연구참여자들은 천연 모피와 유사한 인조 모피를 선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타주의 성향에 기반한 연구참여자들은 천연 모피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다른 새롭고 젊은 이미지, 트렌디한 인조 모피를 선호하였으며,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조 모피는 아무래도 더 패셔너블하고 유행이 더 빠르게 바뀌는 거 같아요. 천연 모피는 그 모양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같고. 유행이 없이 천연모피라는 이유로 계속 가는 거 같아요. 그 디자인이. 인조 모피는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컬러도 되게 화려하고(아영).

          인조 모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인조 모피가 동물 학대를 야기하는 천연 모피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2. 이기주의적 윤리소비
        
          1) 윤리적 쟁점으로부터 분리
          이기주의 성향은 윤리적 쟁점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환경, 동물, 타인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는데, 내가 무언가를 희생해서 도와준다거나 봉사활동 이런거 안하는거 같아요(우정(Woojeong), 25세)”와 같이 이타적인 태도나 행동을 자신의 속성에서 제외하기도 했고, 소영의 다음 진술에서 보듯이 윤리의식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 충족이 방해받을 수 있음을 경계하여 동물학대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기도 했다. 모두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욕구를 더 중시하는 이기적 성향을 위해 자신을 윤리적 쟁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심리적 전략을 보여준다:

          
이미 만들어놓은 거를 사는 거니까, 내가 사지 않아도 쟤는 이미 죽어있고, 그렇게 사기는 하는데, 저는 동영상 같은 거는 안보거든요. 보면 못살거 같으니까. 보면 못사고 못입고 다닐 거 같으니까, 아예 안보는(소영(Soyoung), 28세).

          모피의 원천인 동물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애완용 동물과 구분하기도 했다. 아래 진술에서 소라는 모피로 인해 희생되는 동물들은 자신과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멀고, 모피관련 동물에 대한 슬픈 감정은 존재하지만 애완동물에게 느끼는 감정과는 다르다고 진술했다. 즉, 모피 관련 동물에게 느끼는 감정은 윤리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모피를 윤리적 소비와는 별개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에 막 황사나 이런 건 좀 위기감이 있어요. 근데 동물이 죽는 거에 대한 위기감은 없는 거예요. 감정이 다른 거 같아요. 동물은 sadness랄까. 아 슬프다 하고 끝나는 거라면, 환경에 대한거는 fear에 가까운 거 같아요. 두려움이라던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가 살기 힘들겠다 같은 두려움이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권 문제에 있어서 윤리는 fear나 sadness는 아닌 거 같아요. 이건 anger에 가까운 거 같아요. 뭔가 사회가 비정의롭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랄까, 그래서 내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 동물은 그냥 sadness인거 같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동물은 슬픈데,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슬프지만 돼지고기는 먹어야 되는 것처럼. [중략] 전 엄청 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피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심리적인 거리 때문인 거 같아요. 개와 나와의 심리적 거리는 되게 가까운데 모피는 직접 본적도 없어요. 그 아이를. 난 늘 벗겨진걸 본거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먼 거에요(소라(Sora), 33세).

          모피와 관련된 동물은 자신과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의류 산업에 속한 개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타인보다는 자신을 더 중시하는 이기주의 성향은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신 혹은 자신과 가까운 대상을 분리시킴으로써 윤리적 책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성향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윤리적 문제에서 자신을 배제하면서 생산공정과 같은 외부 요인과 윤리적 문제를 연결하였다:

          
되게 불쌍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건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소비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털을 얻기 위해서 산채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욕심을 버리면 깎아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엔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통이 아니라 니팅된 모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혀 동물 죽이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공정자체에서 구분을 할 수 있을거 같아요(소영).

          위 진술에서처럼, 천연 모피를 입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있는 것이 아니라, 모피를 얻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과정에서의 잔인함 같은 생산공정에서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문제임을 강조했다.

        

        
          2) 모피에 대한 욕망과 사회적 비난의 절충
          자신의 욕구 충족이 중요한 이기주의는 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천연 모피를 원하는 성향과 연결되지만,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조 모피를 선택함으로써 윤리적 문제와 모피에 대한 욕망 사이에 합의점을 찾았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인조 모피를 선택할 때 자신의 만족과 개성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했지만, 인조 모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식 있는 소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 인조 모피를 선택했다고도 진술하였다:

          
인조를 입어서 남들이 가짜인 거를 알아볼까봐 걱정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요새는 약간 옛날같지가 않게 에코퍼 이런 식으로 말을 붙여가지고 마치 사회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의식이 있어서 그런걸 사는 거 같은 느낌이 많이 생겼잖아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 부끄럽다거나 사실 남들이 ‘가짜를 입었어’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 같아요(지현(Jihyun), 30세).

          소영은 천연 모피와 인조 모피를 모두 입는 소비자였는데, 그녀는 타인의 시선 또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모피를 입고 싶을 때, 인조 모피는 천연 모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덜어줄 수 있고 인조 모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동물 보호 차원의 소비라기보다는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피하고 심리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소비 성향을 보였다:

          
남자들이 이런 거 좀[천연 모피] 입고 다니지 말라고, 뚱뚱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동물 죽이는 그런건데 왜 입고 다니냐고 그런 말을 하긴 해요. 약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모피를 입고 있으면 할말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가짜를 입고 있으면 심적으로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리고, 요즘 동물 보호 차원에서 모피를 입지 말자고 하는데, 그게 가짜 모피를 입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는 거지. 그게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와서, 연민에서 저 동물이 너무 불쌍해서 사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과연 가죽으로 된 제품이라던지, 가방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가죽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소영).

          이기주의 성향은 천연 모피 소비에 긍정적이고 자신의 욕구 충족이 중요하지만, Hardy & Van Vugt(2006)의 연구에서처럼 권력이나 성취의 욕구가 중요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기와 연결되었다. 결국, 모피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고, 모피를 입음으로써 받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는 동시에 윤리의식이 있다는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합의점으로 인조 모피를 선택했다.

        

        
          3) 사회변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기주의 성향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연 모피에 대해 긍정적이며, 자신의 욕망과 사회적 비난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조 모피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모두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조 모피를 구매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 모피의 완전한 폐용이나 인조 모피의 대대적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 시점에서 인조 모피가 확산되기 힘든 이유는 모피로 인해 희생되는 동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인조 모피 구매가 동물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다음 진술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 이기주의 성향과 사회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연결됨을 잘 보여준다:

          
동물을 좋아하지만 고기는 먹어야 되고 다른 느낌? 안타깝긴 하지만 나 하나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안산다고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약간 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도 [천연 모피를] 포기할 순 없는(지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시집갈 때 밍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아줌마들이 좋아해요. 여자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밍크는 하나씩 갖고 싶어하는 럭셔리 아이템이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일까? 단지 환경단체나 동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가는 거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귀 기울일까? 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하지만, 이게 [천연 모피가] 나쁘다 이런 생각보다는 인조가 그렇게 괜찮은 아이템으로 등극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중략] 근데 과연 동물 때문에 안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은 들긴 들죠(효진(Hyojin), 36세).

          또한, 주로 천연 모피 제품을 소비하는 기성세대들의 선호가 쉽게 바뀌지 않고, 인조 모피에 대한 인식도 쉽게 바뀌지 않아 변화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기관 등의 책임이며, 인조 모피의 구매를 방해하는 요인 역시 윤리적 소비를 하도록 하는 기업 혹은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리화를 하는 진술도 있었다:

          
[기업이] 우리는 산채로 죽이지 않는다거나 뭔가 나름대로 생산자 룰이 있으면서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긴 해요. 그게 젤 바람직한 거 같아요. 소비자들이 이게 좀더 좋은 털인데 통으로 산채로 잡아서 만든 거고, 이게 덜,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저만 해도 모피를 좋아하지만 후자를 살 거 같거든요. 생산자가, 공급자 쪽에서 우리는 이런 공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걱정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기업이 몇 군데만 시작을 하면 그런 분위기가 퍼질 거 같긴 해요(소영).

          동물보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관의 노력을 언급하기도 했고, 소영은 기업이 동물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홍보 등의 노력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 진술들은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아닌 기업 혹은 기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심리를 보여준다.

        

        
          4) 위장 또는 전혀 새로운 스타일로서 인조 모피
          이타주의 성향을 지배적으로 보인 연구참여자들 역시 천연 모피와의 관계를 통해 인조 모피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인조 모피보다는 천연 모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리얼] 퍼가 주는 이미지가 좋은 거 같아요. 부[유]한 이미지, 우아한 이미지 이런 거. 가짜는 부유한 이미지를 절대 안주죠(소라)” 라고 한 소라의 진술처럼 천연 모피는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제품, 인조 모피는 젊은 세대들이 입는 저렴한 제품으로 인식하였다.

          천연 모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천연 모피처럼 보이는 제품에 대한 선호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성향은 사진 유도 면담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이기주의 성향은 동물 학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기주의 성향에게는 천연 모피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재현하고 인조 모피임이 드러나지 않는 인조 모피 제품을 선호하였다:

          
가짜인거를 알고 사는 건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약간 헷갈리는 정도의 퀄리티는 돼야 되는거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가짜야 이러면 굳이 그걸 살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는? 저 같은 경우 살 때 질감도 만져보고 다 보고 진짜 모피랑 별 차이가 없을 때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소영).

          반면, 천연 모피와 관계없는 새로운 범주로 인조 모피를 인식하기도 했다. 새로운 범주로써 인조 모피는 천연 모피와는 별개로 새롭고 독특한 디자인을 갖는 제품으로 인지하였다. 결국, 아래 진술과 같이 천연 모피와 인조 모피 두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며 다른 범주임을 밝혔다:

          
전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 영역이랑 이 영역이랑 다른 거 같아요. 전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 영역이랑 이 영역이랑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천연 모피를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 거는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해야되는[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환경적으로 안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 영역과 그 영역은 다른거 같고, 천연에서는 럭셔리라는 이미지가 같이 가는 거 같구요, 하지만 페이크 쪽에서는 중저가, 패스트 [패션]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같이 가는 거 같아서 그 부분들이 양립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은 드는 거 같아요(효진).

          이처럼 천연 모피로 위장하는 스타일과 천연모피와 다른 새로운 인조 모피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기주의 성향은 윤리의식에 기반한 소비보다는 천연 모피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자신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고자 모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천연 모피와 유사한 제품이 아니라면 디자인의 우수함을 강조하여 유행을 선도하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인조 모피를 선호하였다.

        

      

    

    

  
    
      Ⅴ. 결론
      윤리적 소비의 범위는 인권 차원을 넘어 동물 복지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윤리적소비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동물 복지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는 동물 착취를 야기할 수 있는 생산품의 소비를 줄여갈 수 있는 실천 방식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며(Park & Kang, 2009), 인조 모피 소비는 윤리적 소비의 일환으로 생태계 보존과 동물 보호를 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조 모피 소비자들의 소비문화를 윤리적 소비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인조모피 소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윤리적 소비의 실천행위로서 인조 모피의 소비는 이타주의적 성향과 이기주의적 성향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구분은 인조 모피를 선택한 이유 중 특별히 윤리의식과 소비행위를 자신의 소비생활에서 연관시키는지에 의해 구분되었다.

      이타주의 성향에 기반하여 인조 모피를 선택한다는 것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소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노력함을 의미했다. 모피와 관련해서도 동물학대 문제에 공감하며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천연 모피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인조 모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소비는 소비자의 윤리의식과 소비행위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삶의 추구를 의미했다. 이타주의 성향은 동물의 권익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향이 있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타인지향적 성향과 공감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타주의적 성향의 인조 모피 옹호자들은 모피를 좋아하는 타인이보여주는 소비가치와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신의 이타적 성향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심리적인 타협점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이기주의 성향에 기반하여 인조모피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하여 인식은 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자신의 소비생활을 분리시켜서 윤리의식과 이기주의적 성향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실천적 소비나 윤리적 소비와 자신을 분리한다는 것은 천연 모피를 선호하는 시장 이데올로기의 수용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성향의 소비자들은 모피를 입고는 싶지만 사회적인 비난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윤리의식과 욕망의 타협으로 인조모피를 선택하였다. 또한 실천적 소비에 소극적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사회 전체적인 천연 모피의 폐용이나 인조모피의 대대적인 확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진술했고, 이타주의적 성향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인조 모피 소비에 사회적 의미를 부정했다.

      이러한 인조 모피에 대한 두 가지 성향은 인조모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났다. 이타주의 성향은 천연 모피의 대안적 소재로 인조 모피를 인식하지만 인조 모피가 가 될 수 있지만 천연 모피처럼 보이길 원하지는 않았다. 이는 인조 모피 소비를 추진하는 이타주의적 윤리의식이 왜곡되어 보이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기주의 성향은 모피에 대해 두 가지 인식을 보였다. 천연모피와 유사한 외관으로 부나 사치스러움을 상징하는 인조 모피 제품을 선호하기도 하며, 인조 모피를 아예 천연 모피와 관계없는 전혀 다른 범주의 소재로 인식하기도 했다. 전자는 천연 모피로 위장하는 천연 모피의 대안으로서 인조 모피를 인식함을 의미하고, 후자는 근본적으로 인조 모피를 천연 모피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부의 상징성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천연 모피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미적 가치를 인조 모피의 소비에서 추구함을 의미한다. 즉, 이기주의적 성향에는 천연 모피의 대체재의 추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추구라는 두 가지 경향이 혼재하였다.

      인조 모피 소비 문화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밝히지 못한 윤리적 소비행위의 다면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인조 모피 소비의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인조 모피 소비자 문화를 살펴본 결과, 인조 모피 소비에는 이타주의적, 이기주의적 윤리소비의 측면이 모두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인조 모피의 경우 이타주의적인 소비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인조 모피를 입는 사람들이 이타주의적인 발로에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타주의 행동을 설명하는 값비싼 신호이론(costly signaling theory)에 따르면(Grafen, 1990), 이타주의 행동은 개인이 친사회적이라는 신호 뿐 아니라 충분한 시간, 에너지, 시간, 다른 자원들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신호가 된다. 본 연구에서 이기주의적 윤리소비의 경우, Griskevicius, Tybur, & Van den Bergh(2010)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인조모피를 통한 소비가 자신이 윤리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작용하여 표면적으로는 인조 모피 소비가 이타주의적 윤리소비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기주의적 의도를 표현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조 모피 소비 문화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확인하여 윤리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 문화 연구를 확장하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 패션기업들은 인조 모피 관련 소비 특성을 이해하고 실무적 측면의 인조 모피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타주의 성향은 천연 모피와 유사한 제품에 대한 반감으로, 이기주의 성향은 천연 모피와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찾고자 디자인을 강조한 인조 모피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 따라서, 인조 모피 관련 패션 기업들은 새로운 디자인의 인조 모피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표적집단 고객을 고려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뷰 도중 참가자 성향이 변화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람의 성향이 성격적 특질에 따라 결정된다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구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몇몇 참가자들이 미디어, 기업 등의 노력으로 향후 자신의 의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를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조 모피 소비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고 소비자 자신 뿐 아니라 패션 산업 관련 주체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인조 모피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동물학대와 관련한 윤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제한된 참가자들로 인해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나이, 성별, 국적 등에서 다양한 인조 모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의 인조 모피 소비문화를 알아보았는데, 향후 양적 연구를 통해 인조 모피에 대한 행동 측면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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